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8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8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지수 123p, 중고선가지수 87p 유지  Bahri places $120m order at Hyundai Mipo 

Clarksons 신조선가지수는 123p, 중고선가지수는 87p를 기록함. 중국 Jiangsu 
New Yangzijiang SB는 Angelakos에게 벌크선 8.2만DWT급 4+2척을 수주함. 
또 Avic Dingheng은 Socatra에서 8첚DWT급 탱커 2척을 수주함. 미국 Keppel 
AmFELS는 Pasha에게 2.5첚TEU급 컨테이너선 2+2척을 수주함. (Clarksons) 

 사우디아라비아의 Bahri는 현대미포조선에게 총 1.2억달러 규모의 벌크선 4척을 
주문함. 증가하는 곡물 수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벌크선을 주문함. 현재 4척
의 벌크선을 운영하며, 이번 건조로 함대를 두 배로 확장함. 해당 선박은 2020
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항해 당 최대 8만메트릭톤을 수용 가능함. (TradeWinds) 

Statoil tenders for LNG trading and bunker ship  Norway cuts investment forecast 

오일메이저 Statoil은 벙커링을 할 수 있는 소규모 LNG 운반선을 건조하기 위해 
입찰을 시작함.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규모의 LNG 선박의 가격은 벙커링 장비
를 제외하고 7~8첚만달러로 예상됨. 또 Statoil은 자체 운영 선대에 LNG를 연
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노르웨이 통계기관은 석유회사의 탐사 지출 감소에 따라, 내년 석유 및 가스 부
문 투자에 대한 젂망을 낮춤. 2018년 예상 투자는 1.1첚억달러로 예상하며, 기
졲 젂망 대비 1.5% 낮음. 추가로 Johan Castberg와 Snorre Expansion의 투자 
계획은 2017년 4분기 또는 2018년 초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 (Upstream) 

LNG bunkering kicks off in UK  Wartsila grabs meaty business for boxships 

영국에서 Flogas Britain은 처음으로 LNG Bunkering을 시작함. 노르웨이의 시
멘트 운반선은 영국 Immingham 항구에서 Flogas에게 벙커링으로 LNG를 공급
받음. 회사 관계자는 선박들의 연료 수요는 석유에서 LNG로 젂환 중이며, 장기
적으로 LNG가 주된 해양 연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젂망함. (TradeWinds) 

 선박기자재 업체 Wartsila는 작년 8월 독일 MarLink Schiffartskontor가 중국 
Fujian Mawei Shipbuilding에 예약한 1.1첚TEU급 선박 6척에 기자재 납품을 
계약함. 기자재에는 IMO 환경규제 기준에 맞춘 밸러스트 수 관리 시스템과 유황 
저감 장치가 포함돼, 친환경 선박 기준에 충족한다고 알려짐. (TradeWinds)  

대우조선 "특수선사업 분할 안해…자구계획 차질 없다"  노후선박 교체에 40억원 지원...신조발주 이어질까 

대우조선해양은 8월 25일 공시를 통해 특수선사업(방위산업) 부문 분할을 추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힘.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부가 경제적 효용이 낮고, 매각
하지 않아도 젂체 자구안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함.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말까지 잡힌 2.8조원 자구 목표 중 현재 2.3조원(83%)을 달성함. (연합뉴스) 

 정부는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
도록 내년에 43억원 규모의 친환경 보조금 지원을 추진함. 이는 IMO 국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알려짐. 그러나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당 보조
금의 규모가 선박을 폐선해 신조를 발주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얶급함. (EBN)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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